
서  론

최근 사회발전에 따른 급속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에게 직무불안정

과 과도한 업무량을 가져오고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 기업들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직장 내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2). 이러한 변

화는 프리젠티즘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에서도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심

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프리젠티즘은 근로자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근하

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일을 할 때 건강과 일의 생산성에 악영

향을 미치게 된다3,4). 이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손실을 측정

하는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5). 프리젠티즘은 

결근과는 다르게 업무현장에서 나타나지만 실체적 상황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상성 차원에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2017년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건강상 문

제로 결근한 경험은 13.1%, 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출근을 했다는 프리

젠티즘의 경험은 20.8%로 결근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

에서 19.3%로 높게 나타났다4). 또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주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출근 시 업무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 및 생산성 저하를 보고한 바 있다7). 

임상 치과위생사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무 특성

으로 인해 직업성 질환과 손상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다. 임상 치과위

생사에 관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8-10), 박과 한8)은 근

무경력이 많을수록 근골격계 자각증상 인지정도와 경험률이 높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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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9)은 지난 1년간 근 골격계 통증 유병율은 83.9%이었고, 이

중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29.8%라고 하였으며, 성 등10)은 신장

이 작을수록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무릎’, ‘발목/발’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과 바쁜 업무 등으로 인

하여 건강 문제를 지닌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과

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은 치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업무

수행 저하와 소진을 초래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으

므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치과의료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프리젠티즘에 대

한 연구가 일부 의료보건직종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프리젠티즘 관련 연구는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 타 직종에서의 프리젠티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

면, 자기효능감, 소진, 삶의 질, 건강증진행위, 직무스트레스, 직무착

근도, 전문직관,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소진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11-15). 이와 강11)은 소진, 이직경험, 밤 근무 여

부, 이직횟수가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김과 

유13)는 요통 문제가 있고, 근무시간이 많으며, 업무과중 정도가 높을수

록, 감정노동이 심할 때 프리젠티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진은 개인의 건강과 업무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16), 

자기효능감은 업무적인 생선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

나로 병원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

능감, 소진 차이와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을 조절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ㆍ경기ㆍ충

청ㆍ경상ㆍ전라 지역의 치과 병·의원에 재직하고 있는 임상 치과위생

사를 임의 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작성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에 의해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회귀분

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예측변수(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

능감, 소진, 일반적 특성)를 15개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본 최소인원

은 199명이었고, 최종분석은 210명이었다. 대전보건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1490-20200416-HR-002)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 및 직무 특성 11문항, 프리젠티즘 30문항, 재직의도 6문항, 

자기효능감 15문항, 소진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리젠티즘은 Tur-

pin 등3)에 의해 개발되고, 이17)가 번역한 건강문제 19문항, 직무손실

정도 10문항으로 총 29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건강문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를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무손실

은 점수가 높을수록 손실이 큰 것을 의미한다. 재직의도는 남과 김18)의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이 개발

하고, 김과 박20)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소진은 Pines 등21)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

용의 신뢰도 Cronbach’s a는 프리젠티즘 0.601, 재직의도 0.892, 자

기효능감 0.938, 소진 0.864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24.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0.05로 고려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프리

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의 차이는 t-검정, 일원분산 분석

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고,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

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은 3.09점이었고, 재직의도는 3.37

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61점이었고, 소진 정도는 3.10점이었다

(Table 1). 

2. 프리젠티즘

2.1 건강문제

연구대상자의 지난 1달 동안 나타난 건강문제는 어깨, 등, 목에 

통증이 61.4%로 가장 높았고, 두통 42.4%, 안구건조 38.1%, 다리 피

곤과 부종 35.2%, 불면증 21.9%, 피부문제 20.0%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2.2 일반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프리젠티즘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손실 정도는 임상경력(P=0.014)과 근무

강도(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경력은 ‘3년 미만’보다 

‘3-6년’과 ‘7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근무강도는 ‘견딜만하다’보

다 ‘힘들다’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3).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프리젠티즘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진(r=0.251)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재직의도와 자기효능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nit: Mean±SD)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Presenteeism 10 1.00 4.11 3.09±0.44
Retention intention 6 1.00 5.00 3.37±0.78
Self-efficacy 15 2.00 5.00 3.61±0.52
Burnout 17 1.31 4.56 3.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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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464)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진(r=―0.659)과 자기효능감

(r=―0.587)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4.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리젠티즘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및 직무특성, 재직의

도, 자기효능감, 소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하였다. 일반적 및 직무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Durbin-

Watson 검정계수는 1.800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

한계는 0.824-0.978로 위 모형은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10.723, 

P<0.001), 다중공선성 지수는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경

력(b=―0.238, P<0.001), 소진(b=0.232, P<0.001)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프리젠티즘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소진

이었으며, 설명력은 12.3%이었다(Table 5).

고  안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 수준을 확인하고, 프리젠티즘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 치과

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을 조절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은 3.09점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이와 강11)은 2.95점으로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

위생사의 근무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김 등22)연구에서 아픈데도 출근하는 이유는 50.0%가 인원이 부

Table 2. Health problem

Characteristics

Sickness presenteeism  
during last 1 month

Yes No

Shoulder, back and neck pain 129 (61.4) 81 (38.6)
Headache 89 (42.4) 121 (57.6)
Dry eye 80 (38.1) 130 (61.9)
Tired and edema of leg 74 (35.2) 136 (64.8)
Lnsomnia 46 (21.9) 164 (78.1)
Dermatological problem 42 (20.0) 168 (80.0)
Gastroenteric problem, insomnia 40 (19.0) 170 (81.0)
Influenza 37 (17.6) 173 (82.4)
Allergy and anemia 31 (14.8) 179 (85.2)
Anemia and arthropathy 30 (14.3) 180 (85.7)
Depression and anxiety 26 (12.4) 184 (87.6)
Disorders of menstruation 25 (11.9) 185 (88.1)
Womb and ovary problem 16 (7.6) 194 (92.4)
Asthma and hyperlipidemia 5 (2.4) 205 (97.6)
Hepatosis, heart lesion and  

circulatory disturbance
2 (1.0) 208 (99.0)

Other 9 (4.3) 201 (95.7)

Multiple responses.

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Presenteeism t or F (P*)

Age (yrs) <25 84 3.04±0.43 1.261 (0.285)
25-29 60 3.12±0.46
≥30 66 3.14±0.42

Married Single 138 3.09±0.40 ―0.319 (0.750)
Married 72 3.11±0.50

Educational level College 131 3.09±0.48 ―0.350 (0.727)
≥University 79 3.11±0.35

Dental type Dental clinic 147 3.10±0.42 0.295 (0.769)
Dental hospital 63 3.08±0.47

Career (yrs) <3 82 2.99±0.47a 4.374 (0.014)
3-6 54 3.14±0.40b

≥7 74 3.18±0.40b

Monthly income (KRW10,000) <200 33 3.14±0.31 1.360 (0.259)
200-249 97 3.04±0.46
≥250 80 3.14±0.44

Worth degree Stand 103 3.00±0.50 ―3.226 (0.001)
Hard 107 3.19±0.34

Night Yes 67 3.09±0.50 ―0.079 (0.937)
No 143 3.10±0.40

Turnover experience Yes 130 3.12±0.45 0.984 (0.326)
No 80 3.06±0.41

Number of turnover experience 0 80 3.04±0.40 0.730 (0.535)
1 39 3.10±0.51
2 40 3.13±0.43
3 51 3.15±0.43

*By the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y Scheff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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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스케줄 바꾸기가 힘들어서라고 하였으며, 23.0%가 동료들에

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라고 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도 결근하였을 때 

동료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 증가가 나타나므로 유연한 업무 스케쥴 

운영 및 인력 보충의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직의도 

정도는 3.37점이었고, 민23)은 3.1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높게 나

타났다. 보건의료직종에서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다양한 복지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 정

도는 3.61점이었고, 최와 민24)은 3.54점, 염 등5)은 2.70점으로 연구자

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염 등5)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손실

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치과위생사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야 한

다. 소진 정도는 3.10점이었고, 윤과 민16)은 3.0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 등22)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높으면 프리젠

티즘도 높게 나타났고, 개인 건강과 업무성과에도 관련성25)이 있으므

로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건강문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지난 1달 동

안 나타난 건강문제는 어깨, 등, 목에 통증과 관련된 근골격계 통증이 

61.4%로 가장 높았고, 두통 42.4%, 안구건조 38.1%, 다리 피곤과 부

종 35.2% 등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5,1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오 등26)의 연구에서 근로자의 결근율과 프리젠티즘 영향 요인은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특히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

에서 지난 1년간 결근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상 치과위생사는 

업무 특성상 스케일링 업무와 장시간 서 있는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치과위생사의 건강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 및 직무 특성에 

따른 프리젠티즘 정도를 보면, 임상경력(P=0.014)은 ‘3-6년’과 ‘7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근무강도(P=0.001)는 ‘힘들다’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강11)은 이직경험(P=0.001), 이직횟수(P=0.014), 밤 근무 

여부(P=0.014)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김과 유13)는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과중 정도가 높을수록 프리젠티즘

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 치과위생사의 임상경력이 증가하

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자아실현 기회가 많아져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프리젠티즘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진(r=0.251)과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경력과 소진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3년 이

상일 때, 근무강도는 힘들 때 프리젠티즘이 높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12.3%이었다. 이와 강10)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문

제는 생산성 손실뿐만 아니라 프리젠티즘으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업

무의 질 및 이직의도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하

여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프리젠티즘으

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임상 치과위생사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정책적인 측면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리젠티즘을 1달 동안 건강문제

를 가지고 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업무손실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젠티즘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전체 치과위생사

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

상 치과위생사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 때문에 유발되는 건강문제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므로 장기적인 프리젠티즘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반복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재확인이 요

구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 재직의도, 자기효능감,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프리젠티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임상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임상 치과위생사를 임의 표본 추출하

여 210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은 3.09점이었고, 재직의도는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resenteeism

 Variables B SE b t P* Tolerance VIF

(constant) 2.693 0.182 14.795 0.001
Career_dummy1 (<3/≥4-6) ―0.213 0.059 ―0.238 ―3.632 0.001 0.978 1.022
Burnout 0.175 0.054 0.232 3.245 0.001 0.824 1.214
R2=0.136, adjusted R2=0.123, F=10.723 (P<0.001), Durbin―Watson: 1.800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0.05.

Table 4. Correlation of retention intention, self-efficacy, burnout on presenteeism

Variables Presenteeism Retention intention Self-efficacy Burnout

Presenteeism 1
Retention intention ―0.108 1
Self-efficacy ―0.115 0.464** 1
Burnout 0.251** ―0.659** ―0.587**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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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점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61점이었고, 소진 정도는 3.10점이

었다.

2. 연구대상자의 지난 1달 동안 나타난 건강문제는 어깨, 등, 목에 

동통 61.4%로 가장 높았고, 두통 42.4%, 안구건조 38.1%, 다리 피곤

과 부종 35.2%, 불면증 21.9%, 피부문제 20.0% 순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및 직무특성에 따른 프리젠티즘 정도는 임상경력과 근

무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임상경력은 ‘3-6년’과 ‘7

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근무강도는 ‘힘들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경

력과 소진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2.3%이었다. 

이상의 결과,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은 임상경력과 소진이 

관련성이 있었고, 소진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

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임

상 치과위생사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과 조직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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